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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네서점>은 목소리는 크지만 마음은 여린 INFP 책방 사장님 ‘호크라테스'(강호동)가 책방을 찾아 온 손님과 서로의 인생을
펼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지난 17일(금) 공개된 7화에서는 목소리만 큰 INFP 사장님 ‘호크라테스’와 MZ세대의 사랑을 받는 작가 박상영이 만나 진솔하면서
도 유쾌한 인생 챕터를 펼쳐냈다.

이날 박상영은 등장부터 화려한 수상 이력을 읊으며 “책이 왜 인기 있냐고요? 잘 써서 그런가 봐요”라는 거침없는 자기애를 과시해
서점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특히 “관상에 책이 없다”는 강호동의 돌직구에 “얼굴에 문자가 없긴 하다”며 씨름 선수를 제안받았던
과거사까지 고백, 강호동과의 ‘비주얼 평행이론’을 완성하며 새로운 ‘애착 동생’ 라인을 형성했다.

필력만큼이나 탄탄한 입담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박상영은 20년 차 아이돌 덕력을 ‘앙탈 챌린지’로 뽐내는가 하면, 말과 글에
대한 소질을 이야기하던 중 “너무 재수 없나요?”라고 되묻는 능청스러움으로 분위기를 쥐락펴락했다. 이에 강호동은 “예능 안 하고
어떻게 살았냐”며 박상영의 독보적인 텐션에 두 손 두 발을 들었다.

반전의 ‘갓생’ 서사는 시청자들에게 묵직한 공감을 안겼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아이돌 덕후’였던 그가 2천만 원의 빚과 50번의 공
모전 낙방이라는 굴곡진 시간을 견디며 부커상 후보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가감 없이 공개됐다. 박상영은 “타인의 삶에 깊은 영향
을 줄 수 있는 작가라는 직업에 인생을 걸어봐도 의미 있겠다”고 결심한 계기를 밝히며, ‘나만의 언어’를 찾기 위해 인생을 걸었던
청춘의 치열한 기록을 털어놓아 시청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작품에 대한 진지한 고찰도 잊지 않았다. 박상영을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하게 한 대표작 <대도시의 사랑법>에 대해 “시대가 이런
작품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한 그는, 미스터리 추리물인 차기작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 발간을 예고하며 작가로서의 멈추지
않는 매력을 각인시켰다.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동네 ‘강호동’의 책방 사장님 ‘호크라테스’와 초특급 손님들의 진솔한 답변이 어우러지는 <강호동네서점>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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